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코 6, 7)

  

미사 시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7/14(일) 연중 제 15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성수 예식및 7 월 축일자 축하식  

▶7/16(화) 연중 제 15 주간 화요일 (본당 20:00) 

▶7/21(일) 연중 제 16 주일- 농민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교구청 특별 헌금 :  

▶ 은퇴사제를 위한 헌금(오늘까지 7/14) 

 

◎ St. Andrew Kim 장학금 안내 

▶접수기간: 8/25(주일)까지 

▶수여식: 10/13 각 성당 교중미사중 

▶후원:천주교 한인 신용조합 

▶장학금: ▪ 신학생 $2000 

                    ▪ 대학생 & 12 학년 졸업생: $1200 

                    ▪ 9-11 학년 고등학생 $500 

▶문의: 전례분과장 이미란 아네스 

※신청서는 본당 카페 주일학교 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forms.gle/hBruMYyuVXfzXXh9A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 

주최 일시및 장소 참가비 

예수성심성당 
7/27(토) 13:00 

Glen Eagle G.C. 

$140 

(그린피+파워

카트+중,석식+

상품) 

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빈첸시오 
(416.882.8385) 

8/12(월) 11:30 
Station Creek 

$160 

(그린피+파워

카트+석식)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8/17(토) 13:30 

Glen Eagle G.C. 
$140 

 

◎주보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사목회의(7/14) – 금일 미사 후 사목회의 있습니다.  

                           (친교식사는 취소됨)  

▶ 7 월 공소 축일자. 축하합니다. 

     7/  1 - 엄혜영 에스더              7/11 - 김재익 베네딕도 

     7/20 - 김은정 마르가리따     7/21 - 신승훈 다니엘 
 

단체 소식 

  

친교 식사 

7,8 월은 음식 유지의 어려움때문에 구역식사가 

없습니다.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2 명) 

주일헌금 $1330 교무금 $176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0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7 월 본당  세례 축일자(31 명) 

7/  1 아론(송찬) 에스더(김건희), 에스텔(홍연아) 

7/  3 토마스(민천식, 최명근, 이정환) 

7/  5 대건 안드레아(이천우, 이건희, 오유성) 

7/  7 베테딕토 11 세(조은혁) 

7/ 11 베네딕토(김영웅, 정철)  

7/ 12 베로니카(민경희, 최아현) 

7/ 21 다니엘(김민후, 유서진, 이승익, 이승규) 

          루시아(김순예), 쁘락세다(강영순) 

7/ 22 마리아 막달레나(신미숙) 

7/ 24 크리스티나(석효정)  

7/ 25 제임스(제임스, 장태용, 조원형) 

          야고보(조광학) 

7/ 26 안나(김갑진, 이교섬, 배혜란. 최다인) 

7/ 29 베아트리체(조하늬)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https://forms.gle/hBruMYyuVXfzXXh9A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7/14 김의수 안드레아 
최다인 안나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김성수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김한욱에릭 

강지원요안나 

7/21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 

1 독사: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7/28 권희진 요안나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연중 15 주일                                                  (2024. 7.  14.) 
제 1 독서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7,12-15 

화답송       시편 85(84),9 ㄱㄴㄷ과 10.11-12.13-14(◎ 8 참조)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1,3-14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6,7-13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그대, 지금 견딜 만한가? 
권경렬 베드로 신부 

덕천 성당 주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챙긴다. 그런데 오늘 스승께서는 빈 몸으로 떠나라 하신다. 무슨 

뜻인가? 말씀 따라 여행을 한 번 떠나보자.  

길을 떠난다. 지금 걸친 옷과 신발과 지팡이뿐이다. 한나절만 지나도 배가 고프기 시작할 텐데, 날이 저물면 

자야 할 텐데, 뙤약볕에 걸으면 땀과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젖어서 추울텐데...아무 것도 없다. 몇 날이 될지 

모르는 여행길이다. 불편을 넘어 고통을 겪게 될터이다. 도움을 받고 고마움도 느끼겠지만 업신여김과 모욕도 

당할 것이다. 탈진을 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여행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대, 지금 견딜 만한가?’ 지극한 인내심이야말로 미혹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스승께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행동을 다스릴 수있는-악령을 제어하는-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역경을 

지혜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양식으로 삼아 경험하며 배우라고 파견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겪는 모든 

어려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아가 자연 현상 속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경험하고 인내하고, 깨닫고 

비로소 나누어 줄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고 행동한 오직 그만큼 이해하게 된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스승께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직시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것이 번뇌일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수행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기 때문에 지혜는 솟아나지 않는다. 

우리가 도망가면 그것들은 어디까지고 쫓아온다. 번뇌가 두렵다고 달아나서는 배움을 얻을 수 없다. 세상에서 

다른 것들과 교류하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 시작이다.  

 

경험하며 깨달으라. 인내하며 문제가 생겨난 그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라. 걸려 넘어진 그 돌부리 아래 

보화가 묻혀있다. 어려움에 달아나지 말고 자신의 번뇌와 맞서고 지혜를 얻어라. ‘오직 그 만큼’ 우리가 한 오직 

그만큼 얻는다. 그래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아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 또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듯 털어버려라.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좋은 느낌이 사라지듯이 그것들도 사라진다.  

 

스승은 늘 옳은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을 걸어 열매를 따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다.__ 

입당   329  봉헌    332 성체    194            파견    453  

           

 


